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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에 있어서 힘과 통제 그리고 생존의 원리* 
 

PRINCIPLES OF POWER, CONTROL AND SURVIVAL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조      수      철** 

 

Soo Churl Cho, M.D.** 

 

요  약：인간은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측면이며, 두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이며, 세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이다. 생물학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은 인간내적(intrapersonal)인 면

을 다루고, 사회적인 측면은 대인관계(interpersonal)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인간의 행동이나 정신병리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많은 이론과 가설들이 있어왔으나 몸(body)과 마음(mind), 인간내적인 면과 대인관계

적인 면을 동시에 통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저자는 신체와 정신에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용어들인“힘(power)과 통제(control) 그리고 생존(survival)”의 개념으로 이 네 가지 측면을 모두 

통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즉 힘에는 신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내적인 힘, 외적인 힘의 네 종류가 

있다. 통제에도 역시 신체적인 통제, 정신적인 통제, 내적인 통제, 외적인 통제의 네 종류의 통제가 존재한다. 

내적이란 자신에게로 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외적이란 타인에게로 향하는 과정을 뜻한다. 한 개인에 있어

서의 생존과 건강, 인격적 성숙, 성격적인 특성은 이 네 종류의 힘과 네 종류의 통제의 조화와 균형에 의하

여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이에 바탕을 두어 이 네 종류의 힘과 네 종류의 통제의 부조화와 불균형의 특성에 

따라서 정상(normality)과 비정상(abnormality)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중심 단어：힘·통제·생존·대인관계. 

 

 

서     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

의를 내릴 수가 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정의이다. 즉 

인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단위는 세포(cell)이며 세포가 

모여서 조직(tissue)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organ)

이 되며, 기관이 모여 계(system)가 되며, 계가 모인 것

이 인간이라는 관점이다. 이런 모델에서는 세포와 세포

간, 조직과 조직간, 기관과 기관간, 그리고 계와 계간의 

조화와 균형에 의하여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건강이 유

지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관점이

다. 즉 모든 인간의 정신은 사고(thinking), 감정(em-

otion) 그리고 행동(behavior)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삼자간의 조화와 균형에 의하여 정신적인 건강, 성격적

인 특성과 인격적인 성숙이 결정된다는 관점이다. 세 번

째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며 반드시 타

*본 논문은 1996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지정연구비(연구번호 02-1996-147-0)의 보조로 이루어졌음.  
*This research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psital of 1996(Research Fund
Number 02-1996-147-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소아·청소년정신과)  Department of Psychiatry (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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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과의 관계 하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즉 인간

을 집단내의 한 개체로 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견해이다. 네 번째는 종교적, 철학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소중

한 것이며 스스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잠재적인 능력

이 있다는 관점이다. 

이상과 같이 인간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 간의 공통점은 모두“인간의 생존(human 

survival)”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한

다면 인간을 보는 관점이 생물학적 접근이건, 정신적인 

접근이건, 사회적인 접근이건 또는 철학적인 관점이건 

이들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효과적인 생존(sur-

vival)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정신의학에 있어서 정신병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많

은 이론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접근

이며, 다른 하나는 비생물학적인 접근방법이다. 생물학

적인 접근은 Kety, Winokur, 또는 Robins로 대표되는

데, 뇌의 기질적인 병변 내지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

여 정신질환이 발생된다는 가설 하에, 뇌의 신경전달물

질계의 이상, 뇌영상연구를 통한 뇌의 기능 내지는 기

질적인 장애와 정신병리와의 관계, 또는 유전적인 요인

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며, 치료적으로도 약물치료를 주

로 하는 학파를 이른다. 비생물학적인 접근은 여러가지

의 학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Freud의 정신분

석학에 입각한 정신분석학파, 둘째는 Jung의 분석심리

학에 입각한 분석심리학파로서 이들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치료자가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이

러한 과정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

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심리학 또는 발달심리학에 근거

한 대인관계이론을 기본으로 하는 학파로서 Sullivan, 

Fromm-Reichman, 또는 Arieti로 대변된다. 넷째는 

사회학, 인류학 또는 사회과학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

는“Social School”인데, Meyer, Leighton, Linde-

mann으로 대변되며, 이들은 역학연구를 주로 하며, 사

회전체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특히 강조하는 학파이다. 

다섯째로는 Pavlov 또는 Skinner의 학습이론에 입각

한 행동학파로서 Wolpe, Stunkard로 대변되는데 이들

은 인간의 행동은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반응에 의하

여 결정되며 또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치료

를 주로 하는 학파이다. 마지막으로는 인지심리학에 입

각한 인지학파로서 인지치료를 주된 치료법으로 사용

하는 학파이다. 

이처럼 인간의 사고 감정 또는 행동에 대하여 수많은 

이론과 학설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며, 치료법을 제시해주며, 더 

나아가서는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주는 학설은 없

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각각의 학파가 인간의 정신현

상에 대한 설명에서 서로 너무나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

기 때문에 한 학파의 설명을 다른 학파에서는 전혀 이

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에 저자는 첫째는 생물학적인 이론과 비생물학적인 

이론을 통괄하며, 두 번째는 인간내적인 측면(intrap-

ersonal aspect)과 대인관계적인 측면(interpersonal 

aspect)을 통괄하며, 세 번째는 이 두 이론에 있어서 공

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언어 -이 언어에는 힘(power), 

통제력(control), 생존(survival)이 포함된다-를 사용

하여 인간내적(intrapersonal) 내지는 대인관계(inter-

personal relationship)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입

각하여 정상(normality)과 비정상(abnormality)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확립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연 구 방 법 
 

저자의 성찰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한다. 

 

결     과 
 

저자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한다. 
 

힘(Power) 
 

내적(Internal) 신체적(Physical) 

외적(External) 심리적(Psychological) 
 

통제(Control) 
 

내적(Internal) 신체적(Physical) 

외적(External) 심리적(Psychological)  
 

관계에는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가 있으며, 

물리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있다. 관계의 두 가지 기

본적인 요소는 힘(power)과 통제(contr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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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내적 신체적인 힘

(internal physical power)”,“내적 정신적인 힘(internal 

psychological power)”,“외적 신체적인 힘(external 

physical power)”,“외적 정신적인 힘(external psy-

chological power)”이며,“통제” 또한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내적 신체적 통제(internal physical co-

ntrol)”,“내적 정신적 통제(internal psychological 

control)”,“외적 신체적 통제(external physical co-

ntrol)”, 그리고“외적 정신적 통제(external psycho-

logical control)”이다. 이 4종류의 힘과 4종류의 통제

의 균형에 의하여 특정 개인의 특성과 관계적인 측면에

서의 특성이 결정된다. 

여기에서“내적”이라는 단어는 한 개인에 있어서 힘

과 통제가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의미를 가지며“외적”

이라는 단어는 힘과 통제가 타인에게로 향한다는 의미

를 갖는다. 신체적이라는 단어는“물리적”이라는 의미

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심리적이라는 

단어는“정신적”이라는 단어로 대치가 가능한 개념이

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 하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힘(power) 
 

1) 내적 신체적인 힘(internal physical power) 

한 개인이 얼마나 강력한 신체적 또는 물리적인 측면

에서 얼마나 힘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

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내부적으로 개

인의 신체의 각 기관, 예를 들면, 심장, 폐, 위장, 간장, 

소장, 대장, 신장, 뇌, 눈, 코, 귀 입, 식도, 각종 내분비

기관 등 모든 기관들이 얼마나 기능을 적절하게 하는

가? 하는 면이 된다. 이러한 각각의 기관들이 자신들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내적 신체적인 힘이 강화되

어 생존이 가능하지만,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2) 외적 신체적 힘(external physical power) 

한 개인이“내적 신체적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

게 작용하도록 하는 힘을“외적 신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힘”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신체적인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또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인 힘이 적절하게 사용되

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게 되

며, 궁극적으로는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파멸로 이끌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3) 내적 심리적인 힘(internal psychological power) 

이것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면에서 얼마나 안정된 

상태에 있느냐가 그 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인간의 정신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생각이며 다른 하나는 감정이며, 이 두 가

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

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각

도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에 대한 기술

을 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가능

해 진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善과 惡을 구

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기본적인 도덕이

나 윤리의식이 있는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지나 

않는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

지는 않는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

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

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다른 사

람의 삶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겸손

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부드러운 자세를 가지는가? 

신뢰있는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등등이 내적 심

리적 힘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4) 외적 심리적 힘(external psychological power) 

내적 심리적 힘이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향할 때에 

이것을“외적 심리적 힘”이라고 정의 할 수가 있다. 따

라서 내적 심리적 힘이 얼마나 성숙한가에 따라서 외적 

심리적 힘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내적 심리적 힘이 

성숙한 상태에 있으면 외적 심리적 힘은 이에 비례하여 

강력해지며, 그 반대인 경우에는 외적 심리적 힘은 약

할 수 밖에 없다.  
 

2. 통  제(control) 
 

1) 내적 신체적 통제(internal physical control) 

신체적인 힘이 작동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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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내적 신체적 통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 개인

의 내부에서도 각각의 기관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이 다른 기관들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과정을 내적 

신체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생존에 필

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뇌의 중추에서 말초의 

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상실되면 말초 기관들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결과적으로 역시 살아남을 수 

없다.“내적 신체적 통제”가 무너짐으로써 생존하지 못

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는 암에서 볼 수 있다. 신체내의 

모든 세포는“유전적 통제”(genetic control)을 받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즉 생체내의 모든 기관의 세포

는“유전적인 통제”를 받아 일정한 세포의 분열을 거쳐 

일정한 크기 일정한 개수가 되면 더 이상 많아지거나 커

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암 세포는 바로 이러한 유전적

인 통제를 벗어난 세포라고 할 수 있다.“암세포”는 일

정한 장소에서 생겨나서 마음대로 자라서 그 기관의 기

능을 마비시켜 버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다른 장소로 전

이되어 또 마음대로 분열을 하여 그 기관의 기능도 마

비시켜 급기야는 한 개체를 파멸시킨다. 현재“암”의 원

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이 있지만“통제”

라는 용어로“암”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2) 외적 신체적 통제(external physical control) 

내적 신체적 힘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외적 

신체적 통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체적, 물리적, 금전

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3) 내적 심리적인 통제(internal psychological control) 

이것은 내적 심리적 힘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

정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내적 심리적 힘이 확고한 경우에는 우리의 내부에서 일

어나는 부정적인 요소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어 상대적으

로 긍정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하게 되며, 반대로 내

적 심리적 힘이 허약한 경우에는 우리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하게 된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보다는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된다.“도덕”이나“윤리” 또는“종교적 교훈”

등“내적 심리적 힘”이 강화되어야“내적 심리적 통제”

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4) 외적 심리적 통제(external psychological control) 

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 등“내적 심리적인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올바

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통제가 강해진다.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잘 통

제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감정에 따라

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는 않게 된다.“도덕”이나“윤

리” 또는“종교적인 교훈” 등에 의하여 내적 심리적 통

제가 확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강력한 통

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고     찰 
 

인간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생물학

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 등이

다. 인간에 대한 정의가 어떠하던 간에 모든 인간에게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효과적인 생존(Survival)”

이라는 주제이다. 알게 모르게 인간내적으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효과적인 생존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이다. 

우선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찰되는 현

상들이 효과적인 생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

보자. 

첫째는 수태과정(Conception)이다. 

임신이 되는 과정이 인간의 효과적인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태는 한 정자와 한 난자가 만나는 과정

이다. 이 과정에서 정자는 개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정액 1ml당 20,000,000마리의 정충

이 있어야 수태가 가능하다. 한번 사정이 될 때에 평균

의 정액양을 3∼5ml로 본다면 한번 사정에서 정충이 

80,000,000∼100,000,000마리의 정충이 쏟아진다. 이

것은 경제의 원리로 본다면 지극히 비경제적이다. 왜냐

하면 정작 필요한 정충은 단 한마리인데, 엄청난 숫자의 

정충이 쏟아지며 또 이러한 숫자가 충족되지 않으면 수

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비경제적이지만 

이러한 과정으로 인간이 program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엄청난 경쟁 속에서만이 생존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 번째는 분만과정(Delivery)이다. 

수태 후 약 40주가 지나면 분만이 시작이 된다. 의

학적인 면 즉 신체적인 면에서 분만이 어떤 기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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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알려져 있는 바는 없다. 왜 40주까지는 모체가 태아를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함께 공생(cosurvi-

val)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갑자기 이물질(foreign 

body)로 인식을 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

하여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분

명한 것은 더 이상 태아가 자궁 내에 머무르는 상황에

서는 태아가 더 이상 생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아의 

생존을 위하여 모체가 이물질로 받아들여서 거부반응

(rejection)을 하는 과정이 즉 분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분만이란 태아의 생존을 위한 모체의 신비한 반응이

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반사작용(Reflex response)이다. 

생후 즉시 유아들은 여러 종류의 반사작용(reflex ac-

tivity)을 보인다. 이 반사반응들은 학습된 행동이 아니

며, 인간의 내부에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program-

med된 행동이다. 대표적인 반사반응으로는 눈 깜빡거

림(blinking reflex), 젖꼭지 찾기(rooting reflex), 빨

기반사(sucking reflex), 연하반사(swallowing reflex), 

모로씨 반사(Moro reflex), 후퇴반사(withdrawl reflex), 

보행반사(stepping reflex), 수영반사(swimming reflex)

등인데, 이 반사가 하나하나 모두 신생아의 생존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 눈 깜빡거림이 없으면 안구가 말라

서 눈이 멀어지기 때문에 있는 반사이며, 후퇴반사는 

통증의 자극을 주었을 때에 피하는 반사로 자기보호의 

의미가 있다. 젖꼭지 찾기, 빨기반사, 연하반사는 생존하

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며, 모로씨 반사는 높은 곳에

서 떨어졌을 때에 자신을 보호하는 반응이다. 보행반사

는 장차 땅위를 걸어다니면서 생존하기 위한 연습과정

이며, 수영반사는 물 속에 빠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

도록 design이 되어 있는 반사반응이다. 이 모든 반사

반응들은 신생아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각한 의미가 있는 반사들

이다. 

네번째는 울음(Crying)이다. 

신생아들은 흔히 운다. 이것 역시 학습된 행동이 아

니라 인간의 내부에 이미 program이 되어있는 행동이

다. 태어날 때부터 울기 시작하여(birth cry), 배가 고

파도 울고(hunger cry), 지루해도 울며(bored cry), 소

변이나 대변을 싼 후에 불편해도 울며(discomfort cry), 

몸이 아플 때에도 운다. 어머니들은 대개 신생아의 울음

소리만 듣고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

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

미에서 본다면 신생아의 울음도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려는 즉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능

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기에도 울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경우는 흔히 관찰되는 행동이다. 

다섯 번째는 눈맞춤(eye contact)이다. 

생후 약 4주일 정도까지는 신생아들은 어머니와 눈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 그러나 생후 약 4∼6주일 정

도 경과되면 신생아는 어머니와 눈을 맞출 수가 있게 되

는데, 물론 안구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의 성숙과 더

불어 나타나는 능력이지만, 이 능력 또한 신생아의 생존

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눈을 맞

춤으로서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더

욱 더 깊어지며, 더욱 더 사랑이 깊어진다. 이렇게 함으

로서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보살핌(caretaking)을 능동

적으로 유도하며, 자신이 효과적으로 생존 할 수 있게 된

다. 성인기에도 서로간의 감정적인 교류가 효과적이기 위

하여는 눈맞춤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섯 번째는 미소(smiling)이다. 

미소는 생후 약 9∼10주일이 경과되면 나타나기 시작

한다. 이 또한 학습된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처음 단계에서는 이 미

소는 선택성이 없으며, 누구라도 유아를 어르고 자극을 

주면 웃는 행동을 보인다. 약 20주일이 경과되면 이 미

소는 선택성을 띄게 되는데, 어머니 등 자신과 친숙한 사

람에게만 미소를 띄게 된다. 이 미소 또한 어머니의 관

심을 끌고,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더 깊게 만드는 작용

을 하며, 자신이 효과적으로 생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정상 불안(normal anxiety)이다. 

유아기에는 정상적인 불안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분리

불안(separation anxiety)이며, 다른 하나는 낯갈임(st-

ranger anxiety)이다. 개인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시기

가 차이가 많으나, 대개 생후 약 6개월이 경과되면 분

리불안을 보인다. 이것은 어머니가 곁에 있다가 없어지

면, 유아가 불안한 반응을 보여 기어다니면서 찾는 행

동을 보이기도 하고 울면서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또한 학습된 행동이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나타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의 의미도 유아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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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혼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결

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결사적으로 곁에 붙잡

아둠으로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받겠다는 의미

가 있다. 분리불안이 나타난 후 약 1∼2개월이 경과되

면, 친숙한 사람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능

력이 생기게 되는데,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면 경

계를 하고 심하면 우는 행동도 보인다. 이것이 소위 낯

갈임인데, 이 행동 역시 유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

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울음으로

서 친숙한 사람에게 알리고 자신을 생길 수 있는 위험

한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

다면 이 또한 유아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유아의 놀이이다. 

아동에 있어서의 놀이는 자연스러우며, 자발적이고, 능

동적이며, 반복적이고 또한 재미가 있다는 점이다. 유아

기에는 도리도리, 잼잼놀이, 곤지곤지, 또는 깎꿍놀이 등

이 있다. 이중에서 특히 깎꿍놀이는 걸음마기가 되면 어

머니를 쫓아다니는 놀이(chasing game)로 발전이 되

며 그후에는 또래와의 숨바꼭질의 형태로 발전이 된다. 

아빠 엄마 놀이, 소꼽놀이, 협동놀이 등 발전된 놀이의 

형태가 그 후에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든 놀이들이 후

에 커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연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

서 생존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모든 놀이들이 모두 다

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놀이들이며, 특히 유

아기의 깎꿍놀이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형

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어

머니들이 유아들을 데리고 이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는 

기능을 하며, 이런 의미에서는 유아의 놀이도 후의 삶

에서 생존을 도와주는 심각한 의미가 있다. 

일곱 번째는 임상증상과 생존과의 관계이다. 

신체적인 질환이 있을 때에 가장 흔한 임상증상은 통

증(pain)이며,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경험하는 증상은 불안(anxiety)이다. 만약 신체적인 질

환이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이 그냥 지난다면 질병은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어 급기야는 개체가 생존할 수 없

는 상태로까지 발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증상들을 경험

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개체 내에 무엇인가 잘

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가 되며 이 경고를 통

하여 질병을 찾아내고 고쳐서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하

도록 도와주는 의미가 있다, 불안 또한 꼭 같은 의미가 

있다. 정신적인 면에서 무엇인가 균형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고, 이러한 경고의 의미를 함

께 찾고 해결하는 과정이 즉 치료과정이 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본다면, 통증이나 불안은 그 자체는 괴로움을 주

지만, 그 의미는 개체를 효과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심각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발달과정에서의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살

펴보자. 

대인관계의 형성은 일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나

는 과정으로 인간의 일생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헤어

지는 과정이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들과 만나고, 

형제자매와 만나게 되고, 걸음마기가 되면 또래 친구들

과 만나고 경험을 하게된다. 학령전기가 되면 유치원에 

들어가서 또래친구들 유치원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있고, 

학령기가 되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다. 독서할 능력이 생겨서 동화를 

읽게 되면 동화 속의 주인공들, 또는 소설 속의 주인공

들과의 만남으로 꿈을 키우게 된다. 청소년기가 되면 친

구들, 또한 이성들과의 만남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서서

히 독립이 되고 성인기가 되면 배우자와의 중요한 만남

이 있게 된다.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배우자의 가족

들과 새로운 만남이 형성되고 자녀를 낳음으로서 자녀

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 되면 이를 통한 새로운 만남이 있으며, 

자녀들이 자녀를 갖게 되면 이들과 또한 새로운 만남이 

형성된다. 직장 내에서는 동료들 및 직업과 관련된 새

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이러한 관계들 외에도 취미

생활, 또는 종교생활을 통한 인간관계가 항상 새롭게 형

성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숱한 인간관계속에서 살다

가 결국에는 죽음으로서 이 모든 중요한 관계로부터 헤

어짐을 경험하게 된다. 

삶의 과정이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

용하는 용어들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반영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人間)이란 말 자체가 사람(人) 관계(間)라는 의

미이다. 人이라는 글짜 자체도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

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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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個人)이라는 단어도 이와 유사하다. 個란 사람 

人변에 굳을 固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짜이다. 즉 個人

이란 굳은 사람임을 나타내는데 이것의 의미는 사람이 

죽어서 굳어져 있는 모습(postmortem rigidity) 즉 시

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시체와 같은 존재이며, 철저히 개인적

일 수 있는 상황이란 죽었을 때이라는 의미가 된다. 

영어도 유사한 의미가 있다. 개인이란 단어는 영어로 

Individual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divide(나누다)로서, 

dividual은 나눌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 individual

은 나눌 수 없는(inseparable)이라는 뜻이 된다. 즉 개

인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 할 수 없

다는 의미가 되며 이런 면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전제

에 대한 개념은 동서양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 개인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

루어야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간의 조화와 균

형이 완전하게 깨어진 경우이며, 일반인들인 경우에는 

얼핏 보기에는 이 삼자간의 조화와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듯하나 자세하게 드려다 보면 이 속에도 엄청

난 부조화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聖人)

인 경우에는 이 삼자간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생

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여도 도리에 

벗어남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모

두 고려하면서 통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는 저자의 

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몸(Body)과 마음

(Mind), 인간내적(Intrapersonal) 그리고 대인관계적

(Interpersonal)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효과적인 생존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은 힘(power)과 통제력(control)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신체적인 의미나 심리적인 의미 양쪽 면에서 공

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힘이란“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요소”로 정의 될 

수 있는데, 한 개인으로 볼 때에 인간의 발달과정이“힘”

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과정은 일생동안 되

풀이되는 과정이다. 통제란 힘을 사용하여 영향을 미치

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힘과 통제는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로 향할 수도 있다. 

인간의 발달 또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발달시켜나가

는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도 있다. 즉 나이가 어리거나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외적통제(external 

control)에 의하여 행동이 적절하게 통제가 되나 나이

가 들거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상태가 되면 외적통

제가 가해지지 않더라도 내적통제(internal control)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외적통제 없이 순수한 내적통제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

에 대한 통제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집단생활을 영위

하는데 있어서 법이라는 외적통제 장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힘과 통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양자 중 어느 한쪽만 결여되어도 효과적으

로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힘과 통제력은 누구에

게나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를 추구하게 

되며, 누구나 공통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에서 이에서 유래되는 갈등이 야기되게 된다. 즉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갈등은 힘과 통제의 두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종류의 갈등이 야기 될 수 있으나, 한쪽의 힘에 의

하여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통제가 될 때에는 갈등은 야

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힘이 아니라, 한 개인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공

유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힘으로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할 때에는 갈등이 야기된다. 신체적인 질환으로 가장 무

서운 병을 암이라고 한다면, 암의 가장 큰 속성은 개체 

내에서 통제력이 결여된 질환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생체내의 모든 세포는 유전적인 통제(genetic control)

하에서 일정한 크기가 되거나 일정한 숫자가 되면 더 이

상 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제체계에서 벗어나서 자

기 마음대로 성장하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이다. 생체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커 나가기 때문에 급기

야는 개체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급기야는 사망에 이

르게 되는 것이다. 적절한 통제가 생존에 있어서 필수

적인 요건임을 암세포의 특성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집단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집단의 규칙을 지

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암세포

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면 정상(Normality)과 비정상

(Abnormality)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가능하다. 즉 힘

과 통제력이 모든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

구나 이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인에 있어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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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는 과정, 힘을 사용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

어날 때에는 이를 비정상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힘에

는 긍정적인 힘(positive power)와 부정적인 힘(ne-

gative power)가 있는데, 자신의 생존에 긍정적인 방

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긍정적인 힘이며, 자신의 생존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추구되는 힘이 부정적인 힘이다. 사

랑, 봉사, 감사하는 마음, 희생, 신뢰 등이 긍정적인 힘

에 속하며, 거짓말, 도둑질, 위선, 독선, 아집, 욕심, 허

영심, 지나친 이기주의, 배타주의 등이 부정적인 힘이 

된다. 부정적인 힘의 추구는 결국에는 자신의 생존에 부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비정상적이라고 정

의 할 수 있다. 통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다. 우

선 인간심성의 측면에 적용한다면 소위 정상인이라고 불

리는 사람들은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간의 힘과 통제

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성인(聖人)인 경우에는 이 삼자간의 

조화와 균형이 완벽하여 하나가 되는 경지이다. 이런 관

점으로 보다면 성인(聖人), 일반인, 그리고 정신질환자

들간의 관계가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있으며, 새로운 각도에서 정상

(normality)과 비정상(abnormality)에 대한 정의가 가

능해진다. 이러한 모델을 정신과에 적용시켜본다면, 정

신분열병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지적 기능체계가 조

화와 균형을 잃게 되는 질병이며, 정서장애는 감정체계

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는 질병이다. 또한 행동체계에 

대한 내적 통제체계가 기능을 잃게 되면 여러 가지의 행

동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인간의 종교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에 대한 통찰력도 갖게 해 준다. 생존(survival)의 사

전적인 의미로 첫번째의 의미는 죽은 후에도 살아 남는

다(to live or exist longer than or beyond the life or 

existence)이며 두번째의 의미는 어려운 상황하에서 견

디어 내며 살아 남는다(to continue to live after or in 

spite of any difficult situation)로 정의된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설명이 되지만 그 내용

을 보면 사실은 하나이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중에

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종교란 모

든 종교가 내세 즉 사후의 세계를 설정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며 이러한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가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종교인 것이

다. 종교에서는 삶과 죽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

속적인(continuous) 개념이다. 생존의 관점에서 본다

면 수태되는 과정, 신생아, 유아기의 인간 내부에 프로

그램 되어 있는 모든 행동 및 발달 과정, 그후 대인관

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과 종교적인 삶이 서로 

같은 행동인 것이며, 종교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태

어날 때부터 이미 누구의 마음속에나 존재하는 원초적

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상 인간의 정신

과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종교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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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eing can be defined in several ways. These are b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religious, 
ethical and philosophical aspects. The first two viewpoints refers to the intrapersonal aspects and the 
last two viewpoints deals with the interpersonal aspects. There have been numerous thoeries and 
hypotheses to explain the human behavior and psychopathology, but the author does not find any 
theory or hypothesis to integrate the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viewpoints. In addition, The author 
does not find any theory to integrate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aspect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us, the author proposed one model to explain the human behavior. In proposing this theory, the 
author has the following hypotheses： 

1) All human being can not exist by oneself. 
2) The ultimate goal of all human being is to achieve “Survival”. 
3) There are four kinds of survivals and they are b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religious, ethical 

and philosophical survivals. 
4) Power and control are two prerequisites for survival and there are four kinds of power and control. 
5) The four elements of power and control are biological, psychological, internal and external ones. 
6) The conflict between buman being can also be explained in terms of power, control and survival. 
7) Normality and abnormality of human behavior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harmony and 

balance among the powers and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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